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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시 흘곶 자율관리어업공동체, 전국 2위 ‘우수’ 공동체 선정
○ 안산시 흘곶 자율관리어업공동체, ‘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’ 전국 2위 우수 공동체 선정

 -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수상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총 2억 3천만 원 지원

 - 어업소득 향상, 수산자원 보호 및 귀어인 확보로 높은 평가 받아

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해양수산부 주관 ‘2024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

평가’에서 안산시 ‘흘곶 자율관리어업 공동체’가 전국 2위 우수공동체로 선

정됐다고 18일 밝혔다.

‘자율관리어업’은 어민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고 자체규약을 제정하며, 어장 

보호, 소득증대 등의 활동을 하는 공동체 형태의 어업을 말한다.

이번 평가에서 ‘흘곶 자율관리어업공동체’는 바지락·새꼬막 종패 살포, 해안

가 청소 및 연안 정화 활동 등을 통해 수산자원과 어장환경 조성에 힘쓴 

모범사례로 인정받아 해양수산부장관 표창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총 

2억 3천만 원(국비 1억 1천 5백만 원)을 받을 예정이다.

생산물 공동판매, 체험·방문객 대상 간이판매장 운영, 자체 포장지 개발 등

을 통해 어업소득 향상에 노력하고 매년 공동체 총회를 열어 자체규약을 

제·개정해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현실화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. 아

울러 흘곶 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활동으로 늘어난 수익을 회원에게 배당

금으로 지급하고 귀어인의 어촌계 가입비를 없애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귀

어인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.



도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도내 42개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대상으로 채

포 금지 체장 준수, 조업 금지 기간 확대, 어장 청소, 해적생물 구제, 종자 

방류 등의 자율관리어업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.

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“홀곶 공동체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

드리고 경기도 자율관리어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공동체 

성공 사례가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”며 “앞으로도 경기도 자율관리어업 공동

체의 확산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말했다.


